치료사가 할 수 있는 말들
참여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,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비지시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. 다음은 비지시적인 문구들을 정리한 간단한 표입니다.
	상황
	말할 내용

	참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때
	“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?” “어디를 보고 있나요?” “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?”

	무언가가 참여자를 놀라게 했을 때 (예: 링크를 클릭하고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날 때 “오” 또는 “흠”이라고 말할 때)
	“그게 예상한 결과인가요?”

	참여자가 힌트를 얻으려고 할 때 (“______를 사용해야 하나요?”)
	“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?” (답을 기다림) “그럼 그렇게 해보세요.” “내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?” “평소에 하던 대로 해주세요.”

	참여자가 무언가를 말했지만 무엇이 그것을 유발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
	“무엇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?”

	참여자가 자신의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염려할 때
	“아니요, 이건 매우 도움이 됩니다.” “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.”

	참여자가 무언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볼 때 (예: “이 지원 요청은 밤새 처리되나요?”)
	“어떻게 생각하세요?” “어떻게 작동할 것 같아요?” “지금은 답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어떻게 할지 알아야 하거든요. 하지만 끝나면 알려드릴게요.”

	참여자가 작업에서 벗어난 것 같을 때
	“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?”



또한,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:
· 인정하는 반응: “네”, “그렇죠”, “으음” 등의 표현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진행하던 대로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. 이는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, 반드시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“그렇죠.”이지 “그렇습니다!!!”가 아닙니다.
· 바꾸어 말하기: 때때로 참여자가 방금 한 말을 요약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(“그래서 아래쪽 박스가 읽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?”) 이를 통해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· 관찰자들을 위한 설명: 사용자가 화면의 무언가를 애매하게 언급할 때, 관찰자들이 상황을 따라가기 쉽게 하기 위해 약간의 내레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용자가 “이거 좋아요”라고 말할 때, “오른쪽의 이 목록 말인가요?”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(참여자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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